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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 9�2019년 5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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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7일(월) 제4차 임금/복지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먼저 지난 축조심의에서 집중 논의됐던 ‘카페테리아 복지’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카페테리아 복지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대부제 확대, 조합원의 만 0 ~ 15세 자녀 교육보조금 지원, 비혼 조합원의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추가 재원 부담이 너무나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회사 “추가적인 복지사업 하나 하나가 전체 임금과 연동, 더 세부적 논의 필요”�노동조합“시간 아닌 의지의 문제, 권한 위임 받고도 결정 못한다면 실무소위 무의미!”��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임금/복지 실무소위에서 회사는 출산장려금 300만원 요구에 대해 현재 출산 축하금 기준에 더해 각 50만원씩 상향하는 것을 제안했을 뿐, 나머지 안건은 여전히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난제는 너무나 식상한 레퍼토리’ 라고 지적한 뒤, “회사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실무소위원회 답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실무 무용론’ 등 강경한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계속해서 변명하려 하자 노측 위원들은 폐회를 강력히 요구, 별 다른 진전 없이 제4차 임금실무소위원회가 폐회됐다. 한편, 내일(5월 28일)은 △단협/제도 실무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금/복지 실무소위 – 다소 상향된 출산축하금 사측 제시안 외 나머지 안건은 답보��카페테리아 복지 – 2030 혜택 확대 위해 �대부제 개선, 비혼 조합원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여전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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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임금/복지 실무소위원회  �노동조합, 회사의 소극적 태도에 실무소위 무용론 제기 













